
구름도 건 듯 머흐는 고봉이요

거슬러 올라 보면 과시 태미*로다

동해물에 마른 목 적시고 단숨에 뛰어오른 삼각산에

거침없이 타오르는 햇덩어리 눈부시어라

해 가는 길목 따라 남녘에 이르러

덕양 산정 드높이 우러르니

지친 의병들 밥 먹이고 옷 지어가며

다 해진 앞치마 펼치어 돌 나르던 정절의 혼백

가물가물 행주치맛자락 오늘은 가슴 속에

나부끼는 깃발이 되어 무량으로 펄럭이느니,

누가 무지한 삭풍을 두려워하랴

두 눈 부릅뜬 장사바위 시퍼런 서슬 앞에

낮이면 푸지게 논밭 갈아 자식들 배 불리고

잘 익은 자두 빛 오늘 흐르는 한강 위에

굽은 허리 돌아누우면 포동한 젖살 다사롭게 어우르며

내일을 헤는 풍요로운 고양의 들녘이더라

우리 아버지 땔감 하러 오르시던 구릉들이 

겨운 어깨를 보듬어 주고

우리 어머니 시린 손 호호 불어 빨래하시던

시냇물 소리 아득하게 막힌 귓불 씻어 내리는데

개구쟁이 아기들은 개나리 꽃망울만 한 꿈들을

힘차게 날리며 뛰어노는 신나는 나라, 고봉산

그 어리던 정기 시나브로 맺히고 영글어

더없이 푸르디 푸르건만

뉘라서 산자락 베어내어 하늘 찔러대는 아파트 숲으로

담장을 둘러치고 바람 길마저 가로막아

훠이 훠이 햇살 쫓아내려 하느냐

누가 산새들의 고운 울음에 재갈을 물리어

옹색한 세상이라 탓만 하는가

푸른 물 푸른 산이 우리의 목숨인 것을

푸른 산 푸른 물이 고양의 생명줄인 것을

바라만 보아도 스스로 자라나

우리네 가슴 가슴마다

속찬 사람 가득 채워주는 산

푸르디 푸른 고봉산 기슭 아래 더불어

베개를 높이 괴어도 좋으리

* 태미:  예전에는 고봉산을 태미산(꼬리가 긴 산)이라 불렀다.

고 봉 산 김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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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운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신	일들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관리	수칙	준수하여	코로나

19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안현선

코로나19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2019년에	세웠던	2020년의	계획처럼,	2021

년의	새해에도	변함없이	희망찬	계획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2021년을	만들어요!

소통하는 고양    문예마당소통하는 고양    고양	사랑방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종류

수필·콩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

만화	등	제한	없음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E-mail 	gysosic@korea.kr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양 사랑방

1 월 호  독 자  후 기

문 장 의  신  당 첨 자

정지오(고양시 일산동구)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수상한 청소년들

의 인터뷰를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강경숙(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덕분에 어

디를 가도 간편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태윤(고양시 덕양구)

고봉누리길 안심위치 표지판을 보며, 책에

서 보는 등산길이 마치 나를 안내해주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노현정(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특례시 확정 소식을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어떤 점이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주어 유익했습니다.


